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제 3 부> 감사로 봉사하는 삶
서른 다섯 번째 주일(주의 날) (LORD’s Day 35) 
98문) 하지만 일반신도에게는 책들의 역할을 하는 형상들이 교회들에서 허용될 수도 있지 않나요?

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결단코 더 지혜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어리석은) 형상들을 사용하시기 보다는,(1) 자신의 말씀을 사람이 실제로 선포함으로써(설교함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
참조 성경귀절들:
(1) 예레미야 10:8; 하박국 2:18-20.

(2) 로마서 10:14-15, 17; 디모데후서 3:16-17; 베드로후서 1:19.

Question 98. But may images not be tolerated

in the churches as "books for the laity"?

Answer:

	No, for we should not be wiser than God.

He wants His people to be taught

not by means of dumb images (1)
but by the living preaching of His Word. (2)


Bible References:

(1)  Jeremiah 10:8; Habakkuk 2:18-20.

(2)  Romans 10:14-15,17; 2 Timothy 3:16-17; 2 Peter 1:19.

주님의 날 35에서는 마지막 문답인 제 98문답에서 교회들이 왜 그림이나 형상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지 않았는지를 배우게 된다. 로마교회는 그들의 유일한 공용성경인 라틴어성경을 읽지 못하고,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를 이해 못하는 신도에게 그림들, 형상들, 조각상들, 그리고 유물들로써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무식한 신도에게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고, 제 2계명을 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였다.  종교개혁가들은 반면에, 라틴어를 모르는 신도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신도가 쓰는 말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그들에게 성경에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쳤다. 따라서 일반 신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되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말씀대로 따르려는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행한 노력의 한 증표이다.  그러니, 당시에 영국과 유럽의 종교개혁가들 사이에 성경번역과 출판이 널리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일반 신도는 누구나 그 출판된 성경들을 직접 읽음으로써,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분을 그림으로나 조각으로 사람으로만 묘사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 분의 사람이라는 하나뿐인 인격 속에서 서로 섞여 있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즉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그분의 하나뿐인 인격 속에서 서로 어울려 섞여 있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서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으시다. 따라서, 그분의 신성을 그와 공존하는 인성에서 떼어 내어서 그분의 인격 중에서 마치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성 만을 묘사하려는 시도는 정죄 받을 이단으로 변질될 뿐이다. 예수님의 하나뿐인 인격 속에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하여 그 분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n this last question of LORD’s Day 35, we learn why the images-pictures should not be used in the churches to worship our living God. The Roman church insists that the laity who does not understand the Latin Bible, or Latin service in the church must be instructed with images, statues, and relics. Instead of presenting Jesus Christ from the Bible to the ignorant, the Roman church chose to go against the Second Commandment to teach the ignorant about God. The Protestant reformers instead instructed the ignorant presented them the gospel from the Bible and taught them to study the Bible for themselves. This Heidelberg Catechism was living proof of how truthful and faithful those reformers were to the Bible and its command. No wonder in those days, the Bible translations were widely spread among the Protestant reformers, and the ignorant were greatly benefited by it very much so. But since Jesus was a true human being like us, why can we not use His pictures to teach the ignorant the true gospel? In the Person of Jesus of Nazareth, His humanity and divinity resided together. Both natures cannot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Thus, without thinking of His divine nature, we cannot think of His human natur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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